




명인 포스의 주방 여사 ‘추매옥’을 중심으로
건달 아우라의 주방 보조 ‘가모탁’,

반찬은 셀프!를 외치는 시니컬한 홀서빙 ‘도하나’,
그리고 고교생 알바 ‘소문’. 

국수 장사는 FAKE고, 실제 직업은 ‘슈퍼히어로’였던 그들!

추리닝처럼 친숙하고 땀내 나게 인간적인
전대 미문 ‘생활 밀착형’ 슈퍼 히어로가 돌아왔다!

NO방패, NO수트, NO레이저. 
여전히 주어진 것이라고는 정전기 친화적인 100% 폴리에스테르 추리닝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경이로운 능력을 갖게 된 그들 앞에 펼쳐진,
더 강력한 새로운 악귀들의 등장,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싸움!

사람은 살리고, 악귀는 잡는 따뜻한 (?) 이웃, 
‘경이로운 카운터’들의 더 통쾌하고 더 눈물 나는 악귀 사냥이 다시 시작된다!















편, 동료의 죽음, 본 적 없이 강력한 악귀의 등장에 싱숭생숭하던 매옥 앞에 재광이 나타난다.
과거, 매옥이 첫 카운터 임무를 수행하던 날, 악귀에게 맞고 있던 한 학생이 매옥에게 몸을 날려 구해준 일이 있었다.
의식을 잃어가는 학생을 치유하며 다시는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그 아이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문득문득 궁금했던 추여사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된 건... 홍콩에서 온 악귀를 잡기 위해 찾았던 조폭 무리 사이에서다.
너.. 너.. 재광이 니가 어떻게..
변해버린 재광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허탈하기도 한 추여사지만 이번에도 재광을 사람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추여사는 다시 한번 재광을 구할 수 있을까?
































